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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한·중 항공편 두 배 이상 늘어…추가 증편도
가능"
기사입력 2020-08-31 13:59  최종수정 2020-08-31 15:28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최근 두 배 이상 늘어난 한중간 항공편이 앞으로 추가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정기항공편의 경우 주당 10편에서 19편으로 늘었고, 인천과 우한간 티웨이항공 노선

도 곧 승인될 전망이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31일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5일부터 유학생과 거류증 있

는 교민, 취업상태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이 재개됐다”며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기준 하루 200~300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31일 장하성 주중대사 특파원 간담회

"추석 전후 교민들 생업 복귀하도록 노력"

"양제츠 방한, 한중 간 인적교류 성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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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 대사는 항공편 증편에 중점을 두고 중국 정부와 논의 중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기와

정기운항편을 늘리기 위해 민항국이나 외교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총영사관에서 적극 협의해 일

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 이

후 중국 측에서 우리 교민이 복귀하는 전세기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중순 이전에 전세기를 여러 편 띄워 추석 전후 교민 상당수가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뜨는 전세기는 이미 중국 지방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100여명이 상하이로 입국했고, 12일 광동 둥관으로 40여명, 같은날 옌타이로 50여명이 들어

왔다. 30일에는 250명이 상하이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정기항공편의 경우 중국 정부와 20편까지 늘

리기로 협의했는데 현재 19편이 회복됐다. 

장 대사는 “또한 3주 이상 해당 노선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편을 늘려주는 인

센티브 조치에 따라 인천~천진, 인천~샤먼, 인천~항저우, 인천~옌타이 등 4편이 늘었다”며 “지난 7

월 초 10편에서 24편이 됐고, 인천과 우한을 오가는 티웨이항공 노선을 포함해 25편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모든 교민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인천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한국 교민들의 좌석 확보가 제한적이었다

는 것이다. 

장 대사는 “양제츠 위원 방한 성과 중 중요한 것은 한중간 인적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지방정부와 경제교류, 공공외교 이런 부분을 남은 4개월간

진행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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